마2624 Note


◆Cross check : 시4109

시4109. 뿐만 아니라, 내가 그 안에서 신뢰하고, 내 빵에서 먹었던 내 자신의 친밀
한 친구가 나를 거슬러 그의 발꿈치를 들어올렸나이다. 



◆<그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, 그것이 그에게 더 좋았으리라.>

마2624. 사람의 아들은 자기에 관해 이것이 기록되어 있는 대로 가거니와, 그 자에 
의해 사람의 아들이 넘겨지는 그 사람에게 화로다!  만약 그가 태어나지 않았다면, 
그것이 그에게는 좋았을 것이니라.

이 말씀은 유다가 예정론에 의해 불가피하게 배신할 수 밖에 없었다면, 

성립될 수 없는 말씀입니다. 예수님이 거짓을 말할 수 없습니다.

따라서 이 말씀은 유다가 배신할 수도 있고, 안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. 

배신하고 안하고는 유다의 자유의지에 의한 그의 선택에 달려있는 것이기 때문에, 

그의 선택에 대해 그가 책임을 담당해야 하는 것입니다. 

Ω마1807. 죄의 원인(스칸달론:덫,올가미,죄의 원인,함정,죄에 빠지는 것, 죄를 짓
게하는 것,거침거리,불만)들 때문에 세상에게 화로다! 이는 죄의 원인들이 오는 것
은 반드시 있어야 함이라. 그러나 자기를 통해 죄의 원인이 오는 자에게 화로다!

◆균형을 잡아야 할 말씀 

행0116. 남자들과 형제들아, 전에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해 유다에 관해 말씀하신 
성구(聖句)가 성취되었음이 틀림이 없으니, 그는 예수를 붙잡았던 자들에게 안내자
였느니라. 

행0117. 이는 그가 우리와 함께 계수(計數)되었고, 이 직분의 몫을 손에 넣었음이
라. 

사전적이며, 예언적인 말씀:  마1807과 마2624의 말씀

결과적인 말씀: 행0116-7의 말씀


마1807의 말씀과 마2624의 말씀의 범주 안에서(복음서 말씀 안에서) 행0116-7의 말

씀을(서신서의 말씀을) 해석해야 마땅합니다. 

따라서 만약 유다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 예수님을 넘겼다면, 행0116-7의 말씀은

유다의 자리에 다른 이의 이름이 기록되었을 겁니다.  

말씀들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시기 바랍니다.

이렇게 균형을 잡는 것입니다.

예정론과 관련하여 말씀드렸습니다.
